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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인천공장 2006년 가동중단
2006년 9월까지 보은공장으로 이전 … 질산은 온산공장 이전

한화의 모태가 됐던 화약부문 인천공장이 2006년 9월까지 단계적으로 충청북도 보은공장으로 이전한다.

아울러 한화 화약산업의 기반이었던 다이너마이트도 2005년 10월14일자로 국내생산이 중단돼 역사속으로 사

라진다.

인천공장 생산설비 중 질산 생산설비는 이미 온산공장으로 이전했고 보은으로 이전하는 폭약류는 3단계로 

나뉘어 2006년 9월까지 이전하고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폭약류는 다이너마이트가 충격이나 화재 등에 안전한 에멀젼 폭약류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인천공장의 다이너마이트 생산을 중단하고 고성능 에멀젼 폭약인 메가 MEX를 2006년 1월부터 보은공장에서 

생산키로 했다.

다만, 한화는 단단한 바위 폭파 등에는 아직 다이너마이트가 쓰이기 때문에 인천공장의 시설과 기술을 중국

기업에 넘겨주고 다이너마이트를 수입해 판매할 계획이다.

한화는 인천공장을 보은으로 이전하는데 이어 현재 전국 8곳에 흩어져 있는 공장을 중장기적으로 보은공장

이 중심인 중부권으로 통․폐합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은공장을 중심으로 자동차 에어백을 부풀리는 장치인 인플레이터를 비롯해 화약응용 분야를 활발

히 개척할 계획이다.

현재 약 120만평 부지를 갖추고 있는 보은공장에서는 인천공장 이전을 위한 공장동 건설, 방호벽 구축 등의 

작업이 83% 공정을 보이며 진행되고 있다.

인천공장 이전에 소요되는 면적은 약 5만평이며 나머지는 기존 생산시설 및 다른 지역 설비 이전에 대비한 

예비용으로 구성돼 있다.

보은공장은 현재 297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2005년 생산액(부가가치 창출액)은 623억원으로 예상되며 인천공

장 이전이 완료된 2008년에는 임직원 686명에 생산액이 2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인천공장은 2009년까지 약 72만평인 인천공장 부지 중 31만평에는 공원녹지가 조성되고 22만평은 주거지역

으로 개발돼 1만2000세대의 공동주택이 건립될 예정이다.

인천공장 본관이 위치한 2500여평의 부지에는 한화 화약기념관이 들어선다.

한화는 인천공장 부지 매각을 통해 마련한 자금을 신성장동력 확보에 사용할 계획인데, 증권시장 등에서는 

인천공장 매각액이 약 6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5/09/27>


